
업무 중 회사 위치를 묻는 전화가 오면 부산경남지역본부 대다수의 

직원은 “범어사역에 내리셔서 찾아오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할 것이

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어

사역 7번 출구 인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 역시 출·퇴근

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범어사역을 주로 이용한다. 역이름이  

‘범어사역’인 이유는 부산 금정산에 위치한 사찰 이름을 땄기 때문이

다. 부산경남지역본부 인근에 위치한 부산의 대표적인 사찰 중 하나

인 ‘범어사’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한다.

:  부산의 숨겨진 명소, 범어사

살펴 보기

부산의 숨겨진 명소

박민승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사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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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관광명소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바다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해운대나 광안리를 

말한다. 하지만 부산(釜山)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부산의 지명은 ‘산’ 모양이 솥처럼 생긴 데서 유래했다. 그 이

름만큼 산이 유명하다. 부산에는 금정산, 백양산, 장산 등 여

러 산이 있는데, 그중 금정산 동쪽 기슭에 범어사가 있다. 

범어사는 해인사,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로 손꼽

히는 곳이다. 원효대사, 만해 한용운 등 고승들이 수행했던 

천년고찰이기도 하다. 금빛 물고기가 내려와 샘에서 놀았다

는 전설이 깃든 금정산 기슭에 자리해 ‘불가의 물고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신라 제30대 문무왕 18년(678)에 의상대사

가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에 모두 소실되었다가 1613년(광

해군 5년)에 다시 고쳐서 지었다고 한다. 

범어사에는 수많은 보물과 문화재가 있다. 일주문, 당간지

주, 범어사 석등, 범어사 3층 석탑, 대웅전 등이 있으며 1907

년께 범어사에 기증된 삼국유사 권4∼5이 있다. 부산 범어

사 소장본인 삼국유사는 현존하는 삼국유사 중 가장 이른 시

기에 인출된 것으로 2020년 8월에는 ‘삼국유사 권 4~5’가 

보물에서 국보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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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역에서 내려 범어사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90번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 차로 이동하면 범어사역에서 5

분~7분 정도 소요된다. 걷고 싶거나 건강을 위해 운동

을 하고 싶은 날이라면 범어사 문화체험 누리길을 이용

하는 걸 추천한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힘들

겠지만 청량한 숲길을 따라 가벼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길이 완만하고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40분 정도면 범어사에 도착한다.

범어사 입구에서 안쪽까지 이동하는 길엔 소나무(낙락장송) 10여 그

루가 좌우로 심어져 있고 그 아래에는 노란 수선화가 피어 있어 가는 

길을 즐겁게 한다. 사찰의 일주문(사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은 대

개 2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지만 범어사 일주문은 기둥이 4개라고 

한다.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을 차례로 지나면 대웅전이 눈에 들어

온다. 대웅전 주변에는 석등과 3층 석탑(보물 제250호)이 놓여 있

다. 대웅전을 지나 외각으로 나오면 고요했던 사찰의 분위기에서 벗

어난다. 고즈넉히 들리는 물 흐르는 소리에 이끌려 걷다보면 범어사 

계곡이 보인다. 이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금정산의 최고봉인 고당봉

(801.5m)으로 올라갈 수 있어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코스기도 하다. 

흐르는 물보다 바위가 더 많아 돌바다(암괴류)라고 불린다고 한다. 

이 바위들은 금정산 꼭대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져 차례로 쌓인 것

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바위가 얼었다 녹으면서 깨졌다고 하니, 처

음에 굴러 떨어진 바위는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의문이다. 또한 범

어사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뽑힌 길로 기와, 대나무, 돌

담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 화려하진 않지만 한국의 멋스러움을 느

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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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는 사계절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범어사 경내의 등나무에 꽃이 만발하는 4~5

월부터 시작해 신록이 우거진 여름과 아름다운 겨울의 설경 등 사계절이 모두 좋지만 범

어사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단풍이 곱게 드는 가을이다. 금정산에 둘러싸인 범어사

는 단풍이 물들면 고즈넉한 사찰과 울긋불긋한 단풍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

기 때문이다. 사찰 앞마당에 자리한 500년 넘은 은행나무가 노란빛으로 물든 모습 또한 

장관이다.

범어사 입구에서부터 웰빙, 한식, 오리 보양식 등 음식점이 금샘로 먹거리타운이 조성되

어 있으며 카페 또한 곳곳에 있어 자연 속에서 먹거리와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5월에 있을 석가탄신일에는 알록달록 무지개 빛 화려한 등불이 사찰 여기저기에 걸려져 있

으니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할 때 부산 금정구에 위치하여 있는 범어

사를 찾아가 산과 숲, 계곡 등 자연의 정취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  

42

43

2021  MAY  VOL .397




